
	 페이지	 1/3	

단편영화	제작	기획서	
	

작품명 사형수(가제) 

소속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부 프리프로덕션 ~2022. 08. 10 

감독 이가원 프로덕션 2022. 08. 16 ~ 2022. 08. 19 (4회차) 

장르 스릴러, 드라마 포스트 프로덕션 2022. 08. 20 ~ 2022. 11. 30 

형식 단편영화 / 20분 내외 상영 2022. 12. (미정) 

	
	

기획의도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 사형에 관한 의견은 여전히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그중, 사수의 출옥 후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은 무고한 인명의 피해 방지를 앞세운 찬성의 근거

가 된다. 

 

위의 주장은 타인 이전에 개인의 생존 본능을 기저에 깔고 있다.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우선

으로 두고 이기적인 과정을 통해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가부간에 사형은 제도적 ‘살인’이다. 

그렇기에 존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도 논점이 붙는다. 

 

이를 옹호하는 혹자는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와 본인을 저울질하고 비교하며 타당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집행이 연기된 사형수’라는 말처럼 티끌 없는 삶이란 흔치 않고, 평생 죄

를 짓지 않을 거란 보장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자격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른 이의 잘못엔 엄격하고, 본인과 명확하게 구분 짓지만 자신의 잘못엔 한없이 너그럽다는 

사람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 사형, 타인의 잘못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잣대를 대기 전, 그 자체에 

대한 모순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싶다.  

	
	

로그라인	

무죄를	 주장하던	 사형수	 건우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네명의	 사형수들의	 형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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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과	톤	앤	매너	

범죄자,	 밀실,	 생존,	 스릴러	

밀실	 폐축사	

붉은	 온도감(초반)	 ⇒	 푸른	 모니터	 불빛	 자연광,	 거친	 벽,	 죽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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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놉시스	

여느	 날과	 같이	 자신의	 방에서	 자고	 일어난	 건우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자고	 일어남을	

여러번	 반복하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한국에서	 가장	최근,	최고형을	 선고	받은	 사형	 확정

자가	되었다.	 	

한순간에	 평범한	 이십대	 남성에서	 사형수가	 된	 건우는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또	 여느	 날	 처럼	잠에	든	 그	 때,	납치를	 당한다.	 	

	 건우는	 그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밀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놓인	 화면에선	

건우에게	 화면	속	 사형수	 네명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적도	 없는	 건우는	 쉽사리	 집행	버튼을	 누리지	 못하고,	상황을	 부정한다.	 	

점점	 온도,	갈증,	허기,	 그리고	 자아까지	 부던히도	 생존을	 방해하는	 밀실에서	 살아남고	 싶어진	

건우는	 결국	 하나씩	버튼을	 누르게	 된다.	 	

	
	
	
	
	
	
	


